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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민간 주도의 지역(로컬)상권 적극 발굴・육성

- 조주현 차관,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현장 방문 -

□ 민간 주도의 지역(로컬)상권을 찾아 노포, 청년상점 등 방문 및 격려…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사례 청취 및 지역 소상공인 격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기로 했다.

 * (주요내용)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민간 협업을 통한 행복한 지역

(로컬)상권 조성 등

 

이에 대한 일환으로 조주현 차관은 19일 대표적인 민간주도 상권인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인천 중구)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로컬)

상권 활성화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인천 출신 혁신창업가 이창길 대표가 지난 ’18년부터 창업가 

20여명, 30년 이상된 노포 60여곳, 지역혁신가 등과 함께 쇠락한 상권을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민간주도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권으로 성장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개항로 프로젝트’는 ’22년 지역(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과제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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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지역(로컬)상표(브랜드)로 키우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주도하여 지역을 혁신

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 창업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을 ‘고부가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新) 제조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주현 차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라이트하우스’, ‘정원공예사’, ‘개항로 통닭’ 

등 개항로의 주요 상점들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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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고고  인천 개항로 프로젝트 현장방문

□ 방문 개요

ㅇ (목적)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이후 민간 주도의 행복한

지역(로컬)상권 현장방문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붐 확산

     *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22. 8. 25)

ㅇ (일시) ‘22.9.19(월), 15:00 ~ 16:30 (90분 내외)

ㅇ (장소) 인천 개항로 일대 골목상권(인천 중구 개항로 94)

     * 과거 인천 최고의 상권으로 한국 최초의 극장, 인천 최초의 백화점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쇠락한 구도심으로, 민간 혁신가들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권살리기 프로젝트 수행중

ㅇ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상공인정책과장,

개항로프로젝트 이창길 대표, 개항로 일대 상인 등 10여명

□ 방문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5 ~ 15:15 (10분)  장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15 ~ 15:20 (5분)  인사말  차관

15:20 ~ 16:00 (40분)

 간담회 (개항로 프로젝트 본부)

 - 개항로 프로젝트 사례 발표 청취 

 - 개항로 노포 및 청년 상인 등과의 토론

 이창길 대표
 참석자 전원

16:00 ~ 16:30 (30분)
 개항로 노포 및 청년상점 방문 및 격려

 * 개항백화→라이트하우스→정원공예사→삼화
페인트→개항로통닭→삼강옥→광신제면→개항면

 * 이창길 대표 안내


